
우리학교 축구부가 ‘제51회 춘계대학축

구연맹전 겸 한·일정기전 선발전(춘계연맹

전)’에서 무패로 우승을 차지했다. 이번 우

승으로 우리학교는 고려대와 함께 춘계연

맹전 최다우승팀의 타이틀까지 차지하게 

됐다. 

지난 26일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결

승전에서 우리학교는 영남대와 맞붙었다. 

영남대와는 예선전에서 0-0 무승부를 기

록했고, 지난 ‘제45회 추계대학축구연맹

전’ 16강에서도 0-0 무승부였던 만큼 박빙

의 승부가 예상됐다.

전반 6분, 영남대 최강수 선수가 안정훈

(스포츠지도학 2014) 선수의 얼굴을 가격

해 퇴장당했다. 하지만 영남대는 10명의 선

수로 강한 집중력을 발휘했다. 전반 14분, 

영남대 박세진 선수가 왼쪽에서 날아온 크

로스를 깔끔하게 헤딩으로 연결해 선취골

을 넣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 축구부는 

경기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추격의 불씨

를 지폈다. 전반 30분, 우리학교의 날카로

운 공격이 빛을 발했다. 왼쪽에서 돌파하

던 이상하(스포츠지도학 2013) 선수가 컷

백 형태로 크로스를 올렸고, 이건철(스포

츠지도학 2014) 선수가 왼발로 침착하게 밀

어 넣으며 경기의 균형을 맞췄다. 동점골과 

함께 우리학교는 상대의 수비를 더욱 압박

했고, 바로 4분 뒤에 장정빈(스포츠지도학 

2014) 선수가 중원에서 페널티박스까지 빠

르게 돌파한 뒤 강력한 슈팅으로 추가골을 

넣었다.

우리학교 축구부의 파죽지세는 후반전까

지 이어졌다. 영남대는 우리학교 선수들의 

움직임을 반칙으로 끊어내고, 공을 바깥쪽

으로 걷어내기 급급했다. 물론, 역습 위주

의 공격을 전개한 영남대에게 결정적인 기

회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박정수(스포츠지

도학 2013) 선수와 이정훈(스포츠지도학 

2014) 선수는 날카로운 수비로 더 이상 골

을 허용하지 않으며 경기를 2-1 짜릿한 역

전승으로 마무리지었다.

준우승 징크스 깨고, 

팀의 미래 발굴 성공

이번 대회는 우선 우리학교의 준우승 징

크스를 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 4년 전 

춘계연맹전에서 고려대에 아쉽게 패하면

서 준우승에 머무른 이후 출전한 대회에서 

준우승에 그치며 우승과는 인연이 없는 팀

으로 손꼽히기도 했다. 그러나 우리학교 축

구부는 12년 만에 춘계연맹전 정상에 우뚝 

서며, 8번째 춘계연맹전 우승트로피를 거

머쥐었다. 이것으로 지난해 우승으로 최다

우승 타이틀을 갖고 있던 고려대와 동률이 

됐다.

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에서는 2학년이 

되는 14학번들이 팀의 중심으로 활약해, 

향후 우리학교 축구부의 전망을 밝혔다

는 점에서도 큰 수확이다. 수문장 지승학

(스포츠지도학 2014) 선수, 수비수 박우정

(스포츠지도학 2014) 선수, 미드필더 안정

훈, 유진석, 백승훈(스포츠지도학 2014) 선

수, 공격수 이건철, 박인혁(스포츠지도학 

2014) 선수까지 포지션 역시 다양하다. 특

히나 공격수인 이건철 선수와 박인혁 선수

는 큰 신장을 이용해 상대수비를 흔들었

고,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뽑아내며 팀의 

승리를 이끌었다.

한편 우리학교 축구부 4명의 선수가 개

인상도 수상했다. 결승전까지 총 8경기를 

치르면서 단 4골만을 허용한 골키퍼 지승

학 선수가 GK상, 대회 내내 물오른 골감각

을 자랑하며 5골을 뽑아낸 고승범(스포츠

지도학 2103) 선수가 득점상, 우리학교 축

구부가 최소 실점하는데 한몫한 이정훈 선

수가 수비상을, 결승전에서 크게 활약한 

장정빈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. 

우리학교 축구부를 정상에 올린 김광진 감

독과 김덕현 코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수

상했다. 

축구부 김광진 감독은 “그동안 준우승 

트라우마에 걸려 힘들었다”며 “오늘 우승

이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끝까지 

끈끈함을 유지한 선수들에게 고맙다”라고 

말했다. 축구부 이정훈 주장은 “미드필더

들이 공격가담, 수비가담 하느라 체력적인 

부분에서 많이 부담될 텐데도 수비가담을 

열심히 해줘 편하게 대회를 진행할 수 있었

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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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

축구부 김광진 감독

MVP 장정빈 선수 

<춘계연맹전 우리학교 경기결과>

일시 상대 결과 득점

2월 10일 영남대 0-0 무

12일 한중대 4-0 승 최동섭, 이건철, 조현우

14일 동강대 6-0 승
박인혁(3) 
고승범 박정수 박우정

18일 동의대 3-0 승 박인혁(2) 안정훈

20일 한양대 2-0 승 고승범(2)

22일 상지대 2-0 승 백승훈 고승범

24일 숭실대 4-3 승 고승범(2) 이건철(2)

26일 영남대 2-1 승 이건철 장정빈

Q. 우승 축하한다. 12년 만의 우승이

다. 

A. 그동안 준우승 트라우마에 걸려서 

힘들었다. 오늘이 그것을 반전시키는 계

기가 된 것 같아서 기쁘다. 끝까지 끈끈

함을 유지하며 경기에 임해준 선수단에

게 고맙게 생각한다. 

Q. 힘들었던 경기다. 선취골을 주고 

시작했다. 

A. 상대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범해서 

아쉽다. 정상적인 경기가 됐다면 더 좋

았을 거라고 생각한다. 서로에게 지루한 

경기가 돼서 아쉽다. 

Q. 결승까지 총 8경기를 치렀다. 가장 

힘들었던 경기는 어떤 경기였나?

A. 한 경기 한경기가 모두 힘들었지만 

숭실대와의 준결승전이 가장 힘들었다. 

Q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

A. 새해 시작부터 오늘까지 힘든 일

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묵묵히 훈련을 

따라준 우리 선수들에게 우승의 영광을 

돌린다.

Q. 결승전이 시작되기 전에 팀원들과 

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하다.

A. 결승전이니까 관중도 많고, 중계도 

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만

큼 경기 밖의 분위기에 신경 쓰지 말고 

하던 대로 하자고 말했다. 우리가 해왔

던 만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

고 믿었다. 

Q. 우승에 이어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.

A.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. 

우리 팀 모든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

이다.

Q. 이제 시즌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

이 아닌데, 각오 한 마디 해달라. 

A. 첫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안일하게 

생각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 앞으로의 

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

하겠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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